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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샛별들 모두 모여라!”
대한민국 뮤지컬계를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

하기 위한 동아뮤지컬콩쿠르가 ‘준비된 예비 스
타’를 모집합니다. 올해로 제6회째를 맞는 동아
뮤지컬콩쿠르는 7월 예선에 앞서 6월7일부터
23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동아뮤지컬콩쿠르는 한국 뮤지컬 발전
을 주도해 온 신시컴퍼니와 손잡고 다양한 특전
을 마련했습니다. 본선 최종 입상자에게는 ‘동
아 라이징 스타 백스테이지투어와 스태프와의
만남’ 기회를 제공하고,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
에겐 유명 뮤지컬 음악감독의 지도를 받는 ‘뮤
지컬 앙상블 마스터 클래스’ 참가와 ‘웹뮤지컬
현장 캐스팅’ 출연 기회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동아뮤지컬콩쿠르 수상자에게는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상장’과 함께 참가자
연기 장면 등을 NFT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미
래 K-뮤지컬 스타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뀫 참가신청: 6월 7∼23일, 홈페이지 접수(www.
dongamusical.com)
뀫 일정: 예선 7월 11∼15일, 본선 8월 8, 9일
뀫 부문: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대학)부
뀫 장소: 서울교육대학교 음악관
뀫 문의: 동아일보사 문화기획팀 02-361-1420,
1423
뀫 주최:
뀫 후원:

7일부터23일까지접수…7월11∼15일예선
입상자엔 꺋백스테이지투어꺍 등 특전 제공

꺎뮤지컬예비스타모여라!꺏
동아뮤지컬콩쿠르스타트

알립니다

제6회 동아뮤지컬콩쿠르 포스터

시작도끝도네이마르
흥행의키는슈퍼스타

벤투호와A매치 꺋브라질전이남긴것꺍

‘삼바군단’ 브라질의 내한 효과는 대단했다. 세계최고 공격수인 네이마르(사진)를 비롯해 비니시우스, 히샬리송, 마르퀴뇨스 등의 행보는 매 순간 화제를 불러 모았다. 2일 한국전을 앞두고 지난달28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팀 훈련에 참가한네이마르. 고양 I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축구는 팀 스포츠다. 특정 선수가 홀로 빛을 발
하는 것은 그다지 긍정적 현상이 아니다. 그럼에
도 슈퍼스타가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우리가
‘손세이셔널’ 손흥민(30·토트넘)에게 열광하고
밤을 새워가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경
기를 TV로 시청하는 이유다.

과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7·맨체스터 유나
이티드)가 유벤투스(이탈리아) 소속으로 K리그
선발팀과 프리시즌 친선경기를 위해 방한한 뒤
이른바 ‘노 쇼’ 사태를 일으켰을 때, 팬들이 호날
두의 퍼포먼스를 볼 수 없었다는 사실에 깊은 실
망과 엄청난 분노를 표출한 것 또한 같은 맥락으
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2022년 6월 2일 ‘삼바군단’ 브라질이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
갈)이 이끄는 한국과 친선경기를 펼쳤다. 한국에
서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팀인 축구국가대표팀과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의 만남은 그 자체
로 폭발력이 대단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브라질은 말 그대로
스타군단이다. 세계축구계의 시장가치를 전문으
로 다루는 트랜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브라질
대표팀의 몸값 총액은 10억 유로(약 1조3360억
원)에 달한다. 잉글랜드, 프랑스에 이은 3위다.

그 중에서도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이는
네이마르(30·파리 생제르맹·PSG)였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가장 유명하기 때문이다. 약
300만 달러(약 37억5000만 원·추정치)의 거액을
들여 브라질을 초청한 대한축구협회(KFA)도
2일 친선경기를 홍보하면서 네이마르를 빠짐없
이 언급했다. 축구를 즐기지 않는 대중에게 ‘팀’
브라질보다 ‘개인’ 네이마르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였다.

브라질 선수단의 방한 행보는 과거와 달랐다.
명성이 자자한 대부분의 팀들이 길어야 경기 2∼
3일 전쯤 입국해 간단하게 몸을 풀고 실전에 나선

데 반해 브라질은 지난달 26일부터 순차 입국해
빠른 적응에 나섰다.

입국장면도남다르긴했다.출국지역이다른일
부를 제외하곤 대개 대표팀 전원이 한꺼번에 들어
오지만, 브라질 선수들은 상당수가 개별 입국하는
형태를취했다.네이마르는가장빨리입국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국내체류 중 보인 모습이
다.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각종 축구 게시판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
된 가운데 백화점을 찾고, 서울의 관광명소 남산
을 방문한 것도 부족해 경기도 용인의 테마파크
에서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뛰어놓아 눈길을 사로
잡았다.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젊음을 만끽했다
는 것도 흥미로운 뉴스 소재가 됐는데, 네이마르
가 동료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고 클럽에서 가장
비싼 와인을 주문했다는 뒷이야기까지 곁들여져
더욱 화제가 됐다.

네이마르는 경기 당일까지도 화제의 중심에 섰
다. 전날(1일) 팀 훈련에서 미니게임을 하던 도중
동료와 충돌해 오른 발등이 부어올라 그의 ‘출전
여부’는 킥오프 순간까지 이슈였다.

KFA 관계자는 “브라질전은 ‘스타=흥행’이
라는 진리를 새삼 확인한 기회였다. 스타 선수의
유무에 따라 경기 흥행이 좌우된다는 것을 네이
마르와 브라질을 통해 다시 배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상암 ｜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가장일찍입국…8일간스포트라이트
1조3360억 몸값 브라질대표팀보다
백화점·남산·놀이공원·강남클럽 등
네이마르 일거수일투족 연일 화제
협회관계자 꺎스타=흥행 확인한 기회꺏

그동안 경기 2∼3일 전에 입국했던 다른 팀들과 달리 브라질
은 지난달 26일 일찌감치 내한해 관심을 모았다. 그들은 훈련
과 더불어 관광으로도 알찬 시간을 보냈다. 용인의 테마파크
를 찾은 히샬리송(왼쪽 사진 아래)과 네이마르(왼쪽 사진 2번
째 줄 왼쪽), 남산 N서울타워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네이마
르(오른쪽) 등 브라질 스타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방한기간 내내
화제를 뿌렸다. 사진출처 I 코스모진여행사 인스타그램·YTN 화면 캡처

피로 지킨 대한민국, 호국영웅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현충
일인 6일(월)자 신문 쉽니다. sportsdonga.com 뉴스서비스
는 계속됩니다.


